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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 부모의 심리적 통제 양육과
공감능력, 유머감각,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 연구

The Correlations among Psychological Control in Parents with a child, 
and Empathy, Humor Sense, Parenting self-efficacy

김지현*

Kim Ji-hyun*

요 약 본 연구는 유아기 부모의 심리적 통제 양육과 부모의 공감능력, 유머감각,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관계와 영향력

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의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이하 유아의 부모들에게서 수집한 203부의 자

료를 SPSS 통계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가장 낮게, 심리적 통제가 가장 높게 나타

났고, 부모의 공감능력 및 유머감각과 심리적 통제의 ‘자율성지지’, ‘죄책감유발’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또한 공감능력의 ‘인지적공감’은 심리적 통제의 ‘자율성통제’와, 유머감각의 ‘유머에 대한 선호도’는 심리적 통제의 ‘동

일체적양육’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은 심리적 통제의 ‘자율성지지’, ‘죄책감유발’, ‘자율성통제’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은 심리적 통제의 ‘동일체적양육’이외의 요인들과 부적 상

관관계가 나타났다.

주요어 : 공감능력, 유머감각, 양육효능감, 심리적 통제, 양육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rrelations among empathy, humor sense parenting 
self-efficacy and psychological control in Korean parents with a child. For research, 203 parents with a child 
under the age of 5 attending kindergarten in Seoul participated in this study. As a result of the study, parenting 
self-efficacy was the lowest and psychological control was the highest. In adittion, among ‘empathy’, ‘humor 
sense’ and ‘autonomy support’, ‘guilt inducement’ on sub factor of psychological control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s. In addition, 'cognitive empathy' on sub factor of empathy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autonomy control' on sub factor of psychological control, and 'preference for humor' on sub factor of humor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identical parenting' on sub factor of psychological control. Among parenting 
self-efficacy and ‘autonomy support’, ‘guilt inducement’, ‘autonomy control’ on sub factor of psychological 
control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correlation. ‘Difficulty in parental roles’ on sub factor of parenting 
self-efficacy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other factors except ‘identical parenting’ on sub factor of 
psychologic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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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심리적 통제(psychological control)란 부모가 자녀와

의 유대관계에서 자녀를 조종하거나, 부정적인 언어 및

행동 표현과 비난을 통해 자녀를 심리적, 정서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다. 즉, 부모가 자녀에 대한 애정을 철회

하고, 자녀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정서적, 심리

적 수단을 이용하여 자녀의 사적이며 정서적인 영역에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1]. 심리적 통제양

육을 하위요인으로 살펴보면, ‘죄책감유발요인’, ‘자율성

통제’, ‘애정 철회’, ‘동일체적양육’ 등으로 설명할 수 있

다. ‘죄책감유발요인’은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걸지 않

거나 쌀쌀맞게 대하고 직접적인 언어와 행동을 통하여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등의 양육 행동을 통해 자녀의

심리를 통제하는 양육을, ‘자율성통제’는 자녀의 일과

행동을 모두 다 정해주고 부모가 자녀와 관련된 것들을

무엇이든지 간섭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양육을, ‘애정철

회’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녀가 잘못했을 경우 부모가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표현하고 잘못했을 경우 벌을 줄

것을 경고하는 등의 양육을, ‘동일체적양육’은 자녀의

성취는 부모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여 자녀의 실패는 부

끄럽게 여기고 자녀의 성공에는 자신감을 얻는 부모의

양육을 의미한다 [2]. 유아에 대한 심리적 통제는 유아

의 정서 불안정을 초래 [3]하는 양육으로서, 유아의 문

제행동은 성인기에 행동, 심리, 정신 문제를 발전시키는

심각한 위험 요소로 간주 되는데, 부모의 심리적 통제

가 유아의 문제행동과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

을 수많은 연구들이 보여주었다 [4]. 유아의 정서적 체

험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높은 수준의 부모의 심리적 통제양육은 유아기

및 아동기 이후 청소년기에 불안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

과 관련이 있다 [5].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양육은

유아의 자기 결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6], 아동

기의 SNS 중독 경향성 간에도 정적상관이 있으며 [7],

청소년기에는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 [8]. 전미숙, 손

은정 [8]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 시기에 이

르면 상대방을 적대적으로 생각하여 방어적인 차원에

서의 공격성인 반응성 공격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밝

혀냈다. 유경미 [9]는 어머니가 자녀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제한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등 자녀에게 과

도하게 개입하여 심리적 자유를 구속하고 있다면 자녀는

부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

나라의 학구열과 조기교육 열풍을 고려하였을 때, 자녀

의 성공은 곧 나의 성공이라는 동일체적 양육이라는 본

질이 심리적 통제양육의 발동 원인이 될 수 있다. 사회

심리학자인 프롬(Fromm, E)은 ‘소유나 존재냐’라는 자

신의 저서에서 인간생존의 양식을 재산, 지식, 사회적

지위, 권력 등의 ‘소유’에 전념하는 ‘소유양식’과 자기

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하며 삶의 희열을 확신할 수 있

는 ‘존재 양식’으로 구별하였다. 사랑 역시 그것이 소유

양식이냐, 존재 양식이냐에 따라 두 가지 의미를 갖는

다 [10]. 따라서 자녀를 부모의 소유로 생각하는 사람들

은 보다 자녀를 통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모의 공감 능력(parental empathy)은 부모가 자녀

의 정서를 지각하고 자녀의 관점을 수용하며, 자녀의

정서와 함께하고 이를 언어적, 행동적으로 표현하는 것

을 의미한다 [11]. Moccoby [12]는 부모 자녀 관계에서

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서적 변인으로 공감 능력을

제안하였다. 부모가 자녀의 입장을 잘 이해할 때, 보다

원만한 부모 자녀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에서의 매개변인으로 공감 능력이 학

교 적응력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 [13]도 있다. 공감은

마음에 산소를 불어넣는 일이며, 관계기술의 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감이란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상대방

내면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매 순간 깨어서

상대의 감정, 사고, 욕구, 소망, 갈등을 정확하게 알아차

려야 하는데 상대가 말하고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상대

가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

는 속마음까지 알아차리는 민감성이 요구된다 [14]. 이

러한 공감의 특성 때문에 공감이 수행되는 맥락에서 창

의적인 해결책에 몰두함으로써 결국 공감은 창의성에

도 영향을 준다 [15]. 반면, 공감은 공격성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 [16]. 이지영 [17]은 부모의 공감적

태도가 자녀의 정서발달에도 영향을 주어 자신의 정서

를 더욱 잘 표현할 수 있게 하고 자기조절능력에 미치

는 영향을 강화시켜 준다고 하였다. 부모는 아이의 사

회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부모가 어떠한 태도와 정서를 가지고 양육하는

가에 따라 아이의 발달과 행동 특징은 차이가 날 수 있

다. 공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공감 능력이 높

을수록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정도가 높다는 연구 결

과 [18]가 있고, 정서적 공감 능력이 장애 수용 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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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연구 [19]가 있다. 이러한

공감 능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초등학생 이상의 아동을

대상 [20][21]으로 하거나,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한 공감 연구 [22][23] 및 장애아동을 위한 공감

연구 [24]가 있으나, 부모의 공감 능력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 공감 능력의 긍정적 효과를 생각할 때 유아

기 부모의 공감 능력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며, 자녀의

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공감 능력이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유아가 스스로 자기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

록 도와준다 [25]는 점을 고려한다면, 심리적 통제에 영

향을 주는 부모의 공감 능력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유머 감각(Sence of Humor)은 언어를 사용하는 인

간만이 가진 고유의 특성으로서 [26], 현대인의 대인관

계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밥

멘코프(Bob Menkoff)는 유머 감각을 직업으로 삼고 싶

어서 잡지사 뉴요커의 카툰 편집장이 되었고 [27], ‘즐

거운 경영’이라는 경영마인드로 성공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처럼 유머는 Ben & Jerry's Ice

Cream, Sun Microsystem, Kodak 등과 같은 성공적인

기업들의 조직문화에서 중요한 부분 [28][29]이 되고 있

다. 유머 감각은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매커니즘이 되었

다.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에도 유머 감각이 긍정적 영

향 [30]을 주듯이, 생애 첫 번째 대인관계로서 부모의

유머 감각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유머 감각은 인지적이며 정의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자

극을 인지하고 정서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인 동시에 상

황의 부조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 [31]으로,

자기 향상과 관련된 유머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등 건강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32]. Coor(1989)는 유머가 사람

들 사이를 고무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것에 함께

참여하게 하고, 사물이나 사건의 밝은 면을 보게 해주

며, 우스운 것이나 바보스러운 일에 크게 웃음으로써

긴장이 완화되고,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신체적

경험이라 하였다 [33]. Baiyao Zuo [34]는 의도한 유머

가 실패하더라도 진지한 대화에서 의외로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유머 감각은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 및 주위환경과 조화롭게 지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오랫동안 인생의 문제점이나 어려운 상황들을 대처

해 나가는데 유용한 메커니즘으로 인식되어 왔다 [33].

이에, 유머 감각은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개개인에게도

매우 유용한 매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유머 감각은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줄이고 긍정적 라포 형성에 도움

이 되는 것으로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도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문제 지

향적 대처가 높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

고 표현하도록 하여 유아 및 타인들과의 관계를 유연하

게 형성한다 [35]. 또한 일상적인 유머를 즐기는 정도가

높을수록 유아를 포함한 타인에게 신경질적이고 감정

이 배제된 부정적인 반응이 낮아진다는 측면에서 부모

의 유머 감각은 심리적 통제에 영향을 주는 매커니즘으

로 추측해볼 수 있다. 유머 감각의 영향력에 대한 개인

변인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유머 감각은 학령

기 아동의 음악적 성향, 군 생활의 적응력, 조직 내 성

과향상, 경찰공무원의 직무 열의, 조직구성원의 감성지

능, 조직몰입 및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 간호사

의 업무성과 향상 [28][36, 37, 38, 39,40]등에 긍정적 영

향을 주는 매개변인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

녀에게 행하는 심리적 통제라는 개인 변인에 미치는 유

머 감각 또한 영향력을 따져볼 만하다.

부모의 자기효능감(Parenting Self-efficiency)은 중

요한 육아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는 부모의 판단과 관련이 있다.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부모들이 낮은 자기효능감 집

단보다 아이들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육아 행

동을 보여주었음을 증명하였다 [41]. 양육효능감은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

을 나타내는 자기효능감 이론을 바탕으로 제안되었다

[42]. 양육 행동과 관련된 인지적 요인 가운데 하나인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서 개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43]. 부모의

양육 행동이 자녀의 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

며, 부모의 양육에 대한 자기효능감으로서의 양육효능

감은 유아의 창의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고 [44],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45], 유아의 사회·

정서 능력에 영향 [46]을 준다. 조부월 [47]도 양육효능

감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고, 전은옥과 최나야 [48]는 양육효능감이 어머니와

유아의 행복감을 매개한다고 하였다. 이인학, 박지은,

최성열 [49]은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양육 행동이 긍정

적임을 밝혀내었다. 또한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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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수용적이고 비체벌적인 양육 행동을 하고, 자

녀를 잘 이해하고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좀 더 원

활하게 이끄는 경향이 있는 반면, 양육효능감이 낮은

어머니는 통제적이고 강압적이며 체벌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아동을 학대하고 정상적인 발달

을 저해한다고 한다 [50]. 따라서 양육효능감은 부모의

양육 행동의 직접적인 예측 변인 [51]으로서, 자녀에 대

한 심리적 통제양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된다.

부모의 애정 차원의 양육 행동은 유아의 긍정적인

발달을 초래한다 [52]. 그러나 우리나라는 효사상과 가

문의 명예 등 전통적으로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

하는 경향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가 부모의 기

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부모는 자녀를 꾸중하고 벌하여

부모가 원하는 행동과 성취를 하도록 하고, 일련의 모

든 행동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심리적 통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함께 자녀에

대한 자율성을 지지하고 존중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의사를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의

사람들 간의 은유적인 공감이 바로 대인관계 [53]라는

점에서 부모 자녀 관계는 공감을 통해 올바른 관계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소영 [54]은 어머니가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하기보다 자율성과 주도성을 지지해

줄 때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타인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역시 발달한다고 하였다. 부모의 유머 감

각이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 [55]을

준다는 사실을 볼 때, 부모 자녀 관계도 대인관계 중

하나로서 부모의 유머 감각이 자녀 양육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관계 형성 및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

한 교육 및 활동에 있어 유머의 도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55]. 또한 전은옥, 최나야 [48]는 어머니의 양

육효능감이 유아의 행복감을 매개한다고 하였다. 이에,

양육효능감의 정도에 따라 심리적 통제양육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따른 자녀의 자기효능감이나 우울감 등 심리적

통제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 [56][57]은

있으나 양육효능감이 심리적 통제에 어떠한 매개효과

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

기 부모의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양육에 대한 매개효

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공감 능력, 유머 감각, 양육효능감

의 효과와 심리적 통제양육과의 상호적 관련성에 대해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기 부모의 공감 능력, 유머 감각

및 양육효능감을 파악하고 이러한 매개변인이 심리적

통제양육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공감 능력, 유머 감각, 양육효능

감 및 심리적 통제 양육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의 공감 능력, 유머 감각, 양육효능

감과 심리적 통제양육은 서로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

연구문제 3. 부모의 공감 능력, 유머 감각, 양육효능

감이 심리적 통제양육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 G 지역에 소재한 H, S 유치

원과, 서울 Y 지역에 소재한 W 유치원의 부모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두 만 3∼5세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한 가구당 부와 모 2인이 참여할 수 있도

록 총 46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226부의 설문지

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에서 결측값이 있거나 성의 없

이 한 줄로 체크한 설문지 13부를 제외하여 203부의 설

문지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203부의 설문지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응답한 99부의 설문지와 어머니가

응답한 설문지 104부로 구성되었으며, 부모의 연령은

전체적으로 31∼35세가 73명으로 36.0%, 36∼40세가 86

명으로 42.3%이며 30대가 대부분이었다. 부모의 학력은

전체적으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교 졸업의 비중이 145

명으로 71.4%를 차지하였다. 표 1에 부모의 성별, 연령,

학력 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구분
아버지 어머니 전체
N % N % N %

연령

30세 이하 3 3.0 13 12.5 16 7.9
31∼35세 36 36.4 37 35.6 73 36.0
36∼40세 43 43.4 43 41.3 86 42.3
41세 이상 17 17.2 11 10.6 28 13.8
전체 99 48.8 104 51.2 203 100.0

학력

중학교졸업 1 1.0 0 0 1 0.5
고등학교 졸업 15 15.2 7 6.7 22 10.8
대학교 졸업
(전문대 이상)

67 67.7 78 75.0 145 71.4

대학원졸업 16 16.2 19 18.3 35 17.3
전체 99 48.8 104 51.2 203 100.0

표 1. 연구대상 부모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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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구대상 부모의 자녀 연령 및 성별 분포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하위요인 만3세 만4세 만5세
남아 4 43 46
여아 6 51 53
전체 10 94 99

표 2. 연구대상 부모의 자녀 연령 및 성별 분포
Table 2. Age and gender distribution of children (N=203)

2. 연구도구

1) 부모의 공감능력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Davis(1980)의 IRI검사와 Bryant(1982)의 공감적 각성

검사를 박성희 [58]가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공감능력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도구는 인지적 공감 10문항

과 정서적 공감 20문항 등 2개의 하위변인으로 총 30문

항이다. 본 검사도구의 전체 신뢰도 .88로 양호하였으

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

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척도로 4점 Likert식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

다. 본 공감능력 검사도구의 하위영역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

인지적
공감

10
16, 17, 19, 20, 22, 23,
25, 26, 28, 29

.78

정서적
공감

2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8, 21, 24, 27, 30

.84

전체 30 1∼30 .88

역채점 문항 2, 8, 11, 12, 13, 14, 19, 21, 23, 27

표 3. 부모의공감능력 척도의하위요인별문항내용및신뢰도
Table 3. The content and reliability of each sub-factor of the
parent's empathy ability scale

2) 부모의 유머감각

부모의 유머감각을 측정하기 위해 Thorson과 Powell

(1993)이 개발한 MSHS(Multidimensional Sense og

Humor Scale, 다면적 유머감각척도)를 이재선 [59](2005)

이 번안 및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 구성은 총

20문항으로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유머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의미하는 ‘유머생성’과 유머를 좋아하고 선호하

는 정도를 의미하는 ‘유머에 대한 선호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척도로 4점 Likert식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머감각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

다. 검사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90으로 대체로 높은 신

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본 유머감각 검사도구의 세부적

인 하위영역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4에 제시된 바

와 같다.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
유머 생성 12

1, 2, 4, 5, 6, 10, 13,
14, 17, 18, 19, 20

.93

유머에 대한
선호도

8
3, 7, 8, 9, 11,
12, 15, 16

.86

전체 20 1∼20 .90
역채점 문항 3, 7, 9, 11, 16

표 4. 부모의 유머감각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내용 및 신뢰도
Table 4. The content and reliability of each sub-factor of the
parent's sense of humor

3) 부모의 양육효능감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Floyd, Gilliom

과 Costigan(1998)의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

를 안지영 [60]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도

구는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Parenting Confidence

Scale)'과 ‘부모 역할에 있어서 통제력 및 아이를 다루

기 어려움(Under Control Scale)’ 등 두 가지 하위영역

으로 모두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방식은 4점

척도로서 이 검사도구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60점이다. Cronbach's ∂는 .78, .80 및 전체신뢰도 .83

으로 양호하였으며, 표 5에 양육효능감 검사의 하위영

역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를 제시하였다.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7 1, 2, 4, 6, 11, 12, 13 .78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

8 3, 5, 7, 8, 9, 10, 14, 15 .80

전체 15 1∼15 .83

역채점 문항 3, 5, 7, 8, 9, 10, 14, 15

표 5 부모의 양육효능감척도의하위요인별문항내용 및신뢰도
Table 5. The content and reliability of each sub-factor of the
parent's parenting efficacy

4)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양육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충일,

장유진, 이강이 [2]가 개발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율성지지, 죄책감유발, 자율성통제, 애정

철회, 동일체적양육’ 등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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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모두 31문항이다. ‘자율성지지’는 심리적 통제와

는 상반되는 양육형태로서 유아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이지만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함께 제시되

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척도로 4점 Likert식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심리

적 통제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검사도구의 전체 신

뢰도는 .89로 양호하였으며, 구체적인 하위영역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
자율성 지지 9 1∼9 .69
죄책감 유발 6 10∼15 .87
자율성 통제 8 16∼23 .83
애정 철회 5 24∼28 .78
동일체적 양육 3 29∼31 .70

전체 31 1∼31 .89
역채점 문항 10∼31

표 6. 부모의 심리적 통제 양육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내용
및 신뢰도
Table 6. The content and reliability of each sub-factor of the
parental of psychological control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에 재학 중인 만 5세 이하 유

아들의 부모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하도록 하

였다. 결과적으로 203부의 설문지를 연구의 자료로 사

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은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문제 2은 Pearson 상관계수를 사용하는 단순상관

관계 분석을 하고, 연구문제 3은 부모의 공감능력, 유머

감각, 양육효능감이 심리적 통제양육에 미치는 영향력

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양육, 공감능력, 유머감각,

양육효능감의 정도

유아기 부모의 공감능력, 유머감각, 양육효능감 및

심리적 통제양육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공감능력은 아

버지(M=2.77, SD=0.30)보다 어머니의 평균(M=3.01, SD

=0,26)이 높았고, 30세 이하의 부모들이 31세 이상의

부모보다 평균(M=3.01, SD=0.24)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교 졸업(전문대 이상) 학력요인의 공감능력(M=

2.90, SD=0.30)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부모들의 유머

감각은 아버지(M=2.71, SD=0.38)보다 어머니(M=2.93,

SD=0.34)가 다소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31∼40세

부모들의 유머감각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큰 차이는

없었으며, 전체적으로 4점 만점에 평균 2.47∼2.93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성별, 연령

별, 학력별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공감능력과

유머감각, 심리적 통제요인보다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

모의 심리적 통제는 중학교 졸업의 1명을 제외하면 4점

척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성별, 연령, 학력 변인이 평

균 2.9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부모들의

공감능력, 유머감각, 양육효능감, 심리적 통제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범주 N
공감
능력

유머
감각

양육
효능감

심리적
통제

M SD M SD M SD M SD
성
별
부 99 2.77 0.30 2.71 0.38 2.42 0.20 2.89 0.40
모 104 3.01 0.26 2.93 0.34 2.44 0.13 2.98 0.32

연
령

① 16 3.01 0.24 2.75 0.45 2.42 0.12 2.91 0.33
② 73 2.86 0.34 2.83 0.40 2.42 0.15 2.99 0.39
③ 86 2.86 0.29 2.85 0.35 2.44 0.18 2.91 0.39
④ 28 2.85 0.31 2.72 0.35 2.44 0.20 2.94 0.32

학
력

ⓐ 1 2.56 · 2.47 · 2.53 · 2.55 ·
ⓑ 22 2.72 0.70 2.83 0.38 2.43 0.17 2.93 0.37
ⓒ 145 2.90 0.30 2.84 0.39 2.43 0.16 2.96 0.39
ⓓ 35 2.84 0.28 2.85 0.30 2.42 0.15 2.96 0.31
①30세 이하 ②31-35세 ③36-40세 ④41세 이상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전문대 이상)
ⓓ대학원 졸업

표 7. 부모의 공감능력, 유머감각, 양육효능감, 심리적 통제
Table 7. Parental empathy, sense of humor, parenting efficacy,
psychological control

2. 부모의 심리적 통제양육과 공감능력, 유머감각,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1) 부모의 심리적 통제양육과 공감능력 및 유머감각

간의 상관관계

부모의 심리적 통제양육에 대한 공감능력과 유머감

각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심리적 통

제와 공감능력 및 유머감각의 하위영역별로 상관관계

를 살펴본 결과, 인지적 공감(r=.303, p<.01), 정서적 공

감(r=.230, p<.01), 유머생성(r=.188, p<.01) 및 유머에

대한 선호도(r=.281, p<.01) 요인은 심리적 통제양육의

자율성지지 및 죄책감유발 요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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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나타내었다. 특히 인지적 공감(r=.224, p<.01)은

심리적 통제의 하위영역인 자율성통제 요인과 유의미

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머에 대한 선

호도(r=.162, p<.05)는 심리적 통제의 하위영역인 동일

체적양육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

나 정서적 공감은 심리적 통제의 자율성통제, 애정철회,

동일체적양육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

고, 인지적 공감은 심리적 통제의 애정철회 및 동일체

적양육과 상호 정적 상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공감능력과 유머감각의 하위영역

은 심리적 통제의 하위영역과 부분적으로 정적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부모의 심리적 통제양육과 공감능력 및 유머감각 간의
상관관계
Table 8. Correlation among parental empathy, humor sense,
and psychological control

변인

공감능력 유머감각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유머생성
유머에
대한
선호도

심
리
적
통
제

자율성
지지

.303 ᭰ ᭰ .230 ᭰ ᭰ .188 ᭰ ᭰ .281 ᭰ ᭰

죄책감
유발

.258 ᭰ ᭰ .234 ᭰ ᭰ .144 ᭰ ᭰ .268 ᭰ ᭰

자율성
통제

.224 ᭰ ᭰ .127 .024 .125

애정
철회

.086 .053 .105 .032

동일체적
양육

-.013 .096 -.015 .162 ᭰

᭰p<.05, ᭰ ᭰p<.01

2) 부모의 심리적 통제양육과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

관계

부모의 심리적 통제양육에 대한 양육효능감의 관계

에 대한 분석은 표 9과 같다. 부모의 양육효능감의 하

위영역인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은 심리적 통제의 자

율성지지(r=.279, p<.01), 죄책감유발(r=.193, p<.01), 자

율성통제(r=.167, p<.01) 요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

계가 나타났다. 반면, 양육효능감의 부모역할에 대한 자

신감은 심리적 통제의 애정철회(r=.108, p<.01, p<.05)

및 동일체적양육(r=-.031, p<.01, p<.05)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양육효능감의 부

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은 심리적 통제의 자율성지지

(r=-.403, p<.01), 죄책감유발(r=-.292, p<.01), 자율성통

제(r=-.256, p<.01), 애정철회(r=-.202, p<.01)는 유의미

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양육효능감의 부모

역할에 대한 어려움이 높을수록 심리적 통제의 자율성

지지, 죄책감유발, 자율성통제, 애정철회가 낮아짐을 의

미한다. 반면, 양육효능감의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은

심리적통제의 동일체적 양육(r=-.121, p<.01, p<.05)과

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9. 부모의 심리적 통제양육과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Table 9. Correlation between parental efficacy and psychological
control

변인
양육효능감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

심
리
적
통
제

자율성지지 .279 ᭰ ᭰ -.403 ᭰ ᭰
죄책감유발 .193 ᭰ ᭰ -.292 ᭰ ᭰
자율성통제 167 ᭰ ᭰ -.256 ᭰ ᭰
애정철회 .108 -.202 ᭰ ᭰
동일체적양육 -.031 -.121

᭰p<.05, ᭰ ᭰p<.01

3. 부모의 심리적 통제양육에 대한 공감능력, 유머

감각, 양육효능감의 상대적 영향력

부모의 공감능력, 유머감각, 그리고 양육효능감이 심

리적 통제양육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는 표 10과 같다.

종속
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R² R² F

심
리
적
통
제

공감
능력

상수 61.924 7.44
8.326
᭰ ᭰ ᭰

.08
8.76
᭰ ᭰ ᭰① .754 .288 .227 2.617 .08

② .142 .152 .081 .931 .05

유머
감각

상수 67.019 6.295
10.646
᭰ ᭰ ᭰

.06
7.77
᭰ ᭰ ᭰③ .175 .143 .086 1.223 .02

④ .728 .218 .235
3.347
᭰ ᭰ ᭰ .07

양육
효능
감

상수 122.69 11.04
11.116
᭰ ᭰ ᭰

.15
17.28
᭰ ᭰ ᭰⑤ -.236 .327 -.066 -.723 .05

⑥ -1.534 .328 -.427
-4.674
᭰ ᭰ ᭰ .15

①인지적 공감 ②정서적 공감 ③유머생성 ④유머에 대한 선호도
⑤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⑥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

᭰ ᭰ ᭰᭰ p<.05

표 10. 부모의 심리적 통제양육에 대한 공감능력, 유머감각, 양
육효능감 하위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Table 10. Influence of sub-factors of parental empathy, humor
sense, parental efficacy on psychologic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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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양육

에 대한 공감능력, 유머감각, 양육효능감의 상대적 영향

력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살

펴본 결과, 공차한계는 .80∼.99, VIF 지수는 1.01∼1.26

으로 나타나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은 배제되었다. 다

음으로, 부모의 공감능력, 유머감각, 양육효능감의 하위

요인인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유머생성 및 선호도,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및 어려움 등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후 단계적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부

모의 양육효능감이 전체의 변량의 15%(R²=.15, F=

17.28, p<.05)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

났고,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인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

움’이 추가되어 15%의 설명력이 증가하였고, 30%의 설

명력을 보여주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 부모의 심리적 통제양육과

공감능력, 유머감각,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

보고, 각 변인들이 심리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

펴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유아기 부모의 심리적 통

제, 공감능력, 유머감각, 양육효능감의 정도를 알아보고,

각 독립변인의 영향력과 유아기 부모의 심리적 통제 간

의 상관관계를 탐색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공감능력, 유머감각, 양육효능감 및 심

리적 통제의 정도는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 부모의 유

머감각은 부모의 성별, 연령, 학력 요인별로 큰 차이 없

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다른

요인에 비교하여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부모의 성별, 연령, 학력에 따른 차이 없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공감능력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역시 아버지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에

주목할 만하다. 이는 유아에 대한 공감과 심리적 통제

모두를 어머니가 양육하며 그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음

을 추측할 수 있다. 박민주 [61]는 취업모 가정이 많아

졌지만, 여전히 유아 양육에 있어 가정에서 여성의 역

할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일맥상통한

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어머니가 양육의 주된 역할과

책임을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부모의 ‘인지적 공감’이 ‘자율성통제’ 및 ‘자율

성지지’, ‘죄책감유발’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Kilpatrick(2005)에 의하면 부모의 인지적 공

감은 다른 사람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그 신

호 뒤에 숨어있는 동기를 판단하게 하는 요인이다 [62].

부모가 유아의 신호를 인지하고 동기를 파악하여 유아

의 자율성을 지지함은 물론 통제도 함께한다는 사실이

본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또한 부모는 유아의 신호와

동기를 파악하여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느끼

도록 한다는 점도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이는 부모

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유아의 심리적 통제의 주요한 예

측요인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모의 ‘정서적공감’

또한 유아의 ‘자율성지지’와 ‘죄책감유발’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었지만, 심리적 통제의 하위요인인 ‘자

율성통제’, ‘애정철회’, ‘동일체적양육’과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은 유아의 기쁨, 슬픔, 행복 등과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부모의 정서적 공감이 유아의 자

율성을 지지하고, 애정적이며, 유아 개인의 개성을 존중

해준다는 의미임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공감

능력의 하위요인 ‘인지적공감’, ‘정서적공감’은 심리적

통제의 하위요인인 유아의 ‘자율성지지’와 ‘죄책감유발’

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

지만, 유아의 ‘자율성통제’ 요인에서는 부모의 인지적

공감능력 만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유영

숙, 하창순 [63]의 연구에서 자녀의 자기통제력에 대한

‘인지적공감’은 직접적인 매개효과를 나타내었지만 ‘정

서적공감’은 부모의 자녀행동 통제와 자녀의 자기통제

력과의 관계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음을 나타낸 것과 비

교해 보았을 때, 본연구에서 부모의 공감능력 하위요인

인 ‘인지적공감’은 ‘자율성통제’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

내었지만 ‘정서적공감’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유영숙, 하창순 [63]은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했

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기에 부모의 ‘인지

적공감’으로 인한 자율성 통제와 지지가 성장한 이후의

자기통제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볼 가치

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부모의 유머감각의 하위요인인 ‘유머생성’과

‘유머에 대한 선호도’는 심리적 통제의 ‘자율성지지’와

‘죄책감유발’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McGhee

[64]가 부모자녀 관계에서 상호작용 도구로서의 유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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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 대해 제안한 점을 고려한다면, 본연구의 결과는

유머를 만들고 좋아하고 상황에 맞는 유머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 부모의 유머감각이 유아의 자

율성을 지지하거나 죄책감을 유발하기 위하여 사용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덕로, 김태열 [65]은 모든 유머

가 긍정적인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니며 다차원적인 특

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부모가 유

머를 사용하여 유아의 자율성을 지지함과 동시에 죄책

감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일맥상통하며, 유머감각에

대한 보다 질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면, 유

머에 대한 선호도는 ‘동일체적양육’에도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자녀와 부모 자신을 동일시하여 자

녀의 성공에 환호하고 실패를 부끄럽게 여기는 ‘동일체

적양육’은 유머를 좋아하고 선호하는 정도인 유머에 대

한 선호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로써, 유머를 사용하여

은유적인 표현으로 유아의 성공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암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

경과 심리적 통제를 하는 부모들의 일반적 특성에 비추

어 볼 때, Soenens외(2006)가 제안한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우리나라 부모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전통적

인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

녀의 성취에 대한 기대나 요구가 커서 심리적 통제행동

을 많이 나타낼 것인데 [66],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유

머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유아기 부모의 심리적 통제 하위요인인 ‘자율

성지지’, ‘자율성통제’, ‘죄책감유발’에 대한 양육효능감

의 영향력이 유의한 수준으로 입증되었다. 이는 유아기

부모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유아

의 자율성을 지지하거나 통제하거나 죄책감을 유발시

키거나 하는 등의 심리적 통제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는 정적 상관관계를,

어려움이 있을 때는 부적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본

연구에서 30%의 영향력으로 설명되고 있다. 특히, ‘부

모역할에 대한 어려움’과 심리적 통제의 ‘자율성지지’는

가장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부모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특히 유아의 자율성을 지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

다. 어머니의 ‘자율성지지’가 유아의 유능한 실행기능의

예측 변인이면서 유아의 높은 정서적, 사회적 유능성

에 유의미한 변인 [67]임을 고려할 때, 심리적 통제의

‘자율성지지’에 부정적 영향력을 주는 부모의 양육에 대

한 어려움을 자신감으로 전환시켜줄 수 있는 부모교육

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다섯째, 부모의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부모 역할에 대한 어려움’은 부모의 심

리적 통제의 ‘동일체적양육’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

타나지 않았다.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성공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선행연구 [68]와는 다른 결

과이다. 이는 부모의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나 어려움이

자녀와 부모 자신을 동일시하여 자녀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이라 여기기 보다는 ‘동일체적양육’은 사회문화적

배경과 같은 다른 관련변인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부모의 심리적 통제양육에 대

한 변인으로써 부모의 공감능력, 유머감각, 양육효능감

과 심리적 통제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 영향력을 파

악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유아기 부모의 심리적 통

제양육에 대한 공감능력, 유머감각, 양육효능감은 부분

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와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며,

각 변인들의 긍정적 영향력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

한 연구자료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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